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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불법파견 소송취하 해야 정규직 채용 꼼수
인천지부 새해 투쟁 포문 열어 … “자본은 불법 부당이득, 노동자는 내몰려”

인천지

부가 한국지엠 부

평공장 앞에서 

2024년 첫 투쟁의 

포문을 열었다.

노조 인천지부와 

한국지엠 비정규직

지회, 한국지엠지부 

조합원들은 1월 24

일 오후 부평공장 

앞에서 ‘한국지엠 

불법파견 꼼수 발

탁채용 중단, 해고

자 복직, 전원 정규

직화 쟁취 금속노

조 인천지부 결의

대회’를 열었다.

이날 결의대회 

참가한 금속노조 

조합원들은 한목소

리로 “불법파견 

끝장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” “비

정규직 없는 공장 투쟁으로 쟁취하

자”라고 외쳤다.

안대원 금속노조 인천지부장은 

“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판결을 무

시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정규직 채

용한다는 제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

다”라고 분노했다. 안 지부장은 

“20년 이상 싸웠다. 연대투쟁으로 

끝을 봐야 한다”라고 목소리를 높

였다.

황호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비

상대책위원은 “1월 31일이면 해고 

통지서를 받고 공장에 갈 수 없다”

라며 “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

는 거리로 내몰리고, 자본은 불법으

로 부당 이득을 

취하고 있다”

라고 규탄했다.

안규백 한국

지엠지부장은 

“한 공장 한 

울타리에서 노

동자로서 금속

노조 조합원으

로서 함께 땀 

흘리고 함께 투

쟁하겠다”라면

서 “지부가 비

정규직 동지들 

문제를 일방적

으로 결정하지 

않고, 소통하면

서 함께 싸우겠

다”라고 밝혔

다.

한국지엠은 

20년째 불법으로 제조업 하청노동자

를 간접고용하고 있다. 비정규직 노

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하청

업체를 폐업해 해고하고, 직접 사용

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회피로 일관

했다.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판결과 

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, 거부하면

서 소송 취하자만 정규직 발탁 채용

한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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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 건 확정
2 중집 농성장에서 열어 … 2월 1일 노조 결의대회, 지부별 농성 등 결정

1월 23일 13기 2차 

중앙집행위원회를 한국옵티칼하이

테크지회 농성 현장에서 열었다.

노조 중집 위원들은 고용승계를 

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농성 중

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

조직2부장을 격려, 응원했다.

노조는 이날 중집회의에서 2월 

1일 금속노조 결의대회, 지부별 

순환농성 등 한국옵티칼하이테크

지회 투쟁 건을 확정했다.

·딤채노동자 체불임금 1,000억 원 넘어
해결·박영우 회장 구속촉구 … “절박하다. 4대 보험 끊겨 병원 못 가”

들어간 대유위니아그

룹 박영우 회장이 1,000여억 원이 

넘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

않아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.

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은 박영우가 

골프장 매각대금 등을 한 푼도 체불

임금 해결에 쓰지 않았다며 구속수

사를 촉구하고 있다.

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, 위니아전

자지회, 위니아딤채지회가 1월 22일 

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

을 열고, “박영우 회장이 국회 국

정감사에서 약속한 체불임금 지급 

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”라며 

“법정관리 3개월이 넘어가는데 박 

회장은 무능 부도덕을 책임지지 않

고 노동자만 빈털터리가 됐다”라고 

규탄했다.

지부와 지회들은 “박영우가 매각

이든 청산이든 법 절차를 통해 수백

억 원의 채권을 정리하고 새출발하

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”라면서 

“체불임금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

면 기업회생 법정관리 제도가 무

능·부도덕 기업의 면죄부가 되고, 

노동자 생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

랄한 제도가 된다”라고 지적했다.

위니아전자 소속 노동자들은 “1

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벌인 ‘박영

우 구속, 체불임금 해결 서울본사, 

수원검찰청 성남지청 상경투쟁’을 

23일부터 이어간다”라며 “임금체

불 중 2022년 연봉 76억 원을 챙긴 

박영우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

것이다. 4대 보험이 끊겨 병원도 못 

가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절박하다”

라고 호소했다.

대유위니아그룹 중 임금체불 사업

장은 다섯 곳이다.


